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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전환포럼, 2020년 에너지전환 국내외 10대 뉴스 선정

「한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선언, 전 세계 강타한 코로나 

팬데믹과 기후재난, 바이든 당선 2035년 청정에너지로 100% 전환 

목표 발표 등」

사단법인� 에너지전환포럼(상임공동대표� 홍종호� 서울대학교� 환경대학원� 교수)은� 회원들의� 투
표를�거쳐�2020년� 에너지전환�10대� 뉴스를�선정했다고�밝혔다.
�
가장� 많은� 표를� 얻은� 뉴스는�‘한국� 탄소중립�선언� 발표’,� ‘전세계� 강타한� 코로나�팬데믹과�기
후재난,� ‘미국의�바이든�대통령�당선’이다.

�

<2020년�국내�주요�에너지전환뉴스>

1.�대한민국� ‘2050년� 탄소중립�선언’

문재인� 대통령은� 10월� 28일� 국회� 시정연설에서� 대한민국의� 2050년� 탄소중립� 목표를� 공식�
선언했다.� 이는� 아시아에서는� 중국과� 일본에� 이어서� 3번째이다.� 유럽연합은� 이미� 19년에�
탄소중립을� 선언한� 바� 있다.� 또한,� 대통령이� 공식적으로� 탄소중립을� 선언하기� 이전에는� 전
국� 226개� 기초지자체에서� ‘기후위기� 비상선포와� 함께� 2050년� 탄소중립을� 선언했고,� 17개�
전국� 광역지자체에서는� 탄소중립� 목표를� 선언했다.� 국회도� 2050년� 탄소중립과� 기후위기에�
대한�빠른�대응을�촉구하는� ‘국회�기후위기�대응�촉구�결의안’을� 여야합의로�통과시켰다.
�
관련 기사
■�전국� 226개�기초지자체,� ‘기후위기�비상선언’� 선포…세계�최대�규모� (동아일보,� 2020.06.05)�
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0605/101383584/1

■� '탄소중립�지방정부�실천연대'� 출범…"2050년까지�탄소중립�실현"�(뉴스1,� 2020.07.01)
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3988657

■� 국회� ‘기후위기�비상선언’� 첫�결의안�채택(한겨레,� 2020.09.24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63587.html

■� 문� 대통령� "2050년� 탄소중립�선언...석탄발전,� 재생에너지로�대체"� (한겨레,� 2020.10.28)�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67528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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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54일� 최장기간�장마�물러나자�전국�폭염�특보.

사상� 유례없는� 장마가� 54일째� 이어지면서� 역대� 최장기간� 장마를� 기록했다.� 2020년� 장마철�
폭우로� 인한� 물난리로� 42명이� 목숨을� 잃거나� 실종되었고,� 8000여� 명이� 넘는� 이재민이� 발
생했다.� 특별재난지역으로� 선포된� 지방자치단체만� 18곳에� 이른다.� 전국� 농경지� 곳곳이� 물
에� 잠겼다.� 벼� 재배� 면적� 가운데� 3%가� 침수됐고,� 닭과� 오리� 등� 가금류� 180만� 마리� 이상,�
돼지� 600마리� 이상이� 홍수에� 휩쓸려� 폐사했다.� 온라인에서는� ‘이� 비의� 이름은� 장마가� 아니
라�기후위기입니다.’라는�문장이�유행하기도�했다.

관련�기사

■� ‘54일� 최장� 장마’� 물러나자� 전국에� 폭염� 특보…대구� 37도·서울� 31도� “푹푹� 찐다”� (KBS� News,�

2020.� 08.16)
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518162

■� 장마·폭염이�아니라� ‘기후위기’입니다� (경향신문,� 2020.08.22)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08221009001&code=94010

0

3.�SK� 하이닉스�등� SK� 8개사,� 국내최초� RE100가입�

SK� 그룹� 8개� 회사가� 11월� 2일� 한국� RE100위원회에� 국내� 최초로� 가입신청서를� 제출했다.�
SK주식회사,�SK텔레콤,�SK하이닉스,�SKC,�SK실트론,�SK머티리얼즈,�SK브로드밴드,�SK아이이테
크놀로지�등� 8곳이다.� RE100은� 기업이� 사용하는�전력량의�100%를�2050년까지� 풍력,� 태양
광� 등� 재생에너지를� 통해� 발전된� 전력으로� 조달하겠다는� 것을� 뜻한다.� 8개사는� 재생에너지�
발전사업자·한국전력과� 계약을� 맺고� 재생에너지를� 공급받는� ‘전력직접구매계약(PPA)’,� 한국
전력에� 프리미엄� 요금을� 지불하고� 전력을� 구매하는� '녹색요금제',� 재생에너지� 발전사업의� 지
분� 투자� 등으로� 재생에너지� 사용� 비율을� 늘려나갈� 계획이라고� 밝혔다.� 또한,� 화석연료� 관련�
사업으로� 가입� 대상에서� 제외되는�SKE&S,�SK에너지,�SK가스� 등의� 관계사들도� 자체적으로
�RE100에�준하는�목표를�세우고�재생에너지�사용을�확대할�계획이라고�밝혔다.

관련�기사

■� SK하이닉스·텔레콤�등� SK� 8개사,� RE100� 가입한다…국내�처음(연합뉴스,� 2020.11.01)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984614

4.� 전기요금�개편안�발표

산업통상자원부와� 한국전력공사는� 12월� 17일� 전기요금체계� 개편안을� 확정해서� 발표했다.�
2013년� 이후� 7년� 만의� 전기요금체계� 개편이다.� 개편안의� 주요내용은� 연료비� 변동분을� 주기
적으로� 반영하는� ‘연료비� 조정요금’� 신설과� 기존에� 신재생에너지� 전력� 생산에� 따른� 추가� 비
용과� 온실가스� 감축을� 위한� 배출권거래제� 비용을� 전기요금에� 소비자에게� 알리지� 않고� 요금
에� 산입하던� 것을� 투명하게� 분리해� 고지하는� ‘기후환경요금� 분리고지’도입,� ‘주택용� 계시별�
요금제’� 도입이다.� 지금까지의� 전기요금체계는� 경직적이고� 도매요금과� 소매요금에� 연동되지�
않아� 소비자에게� 가격시그널을� 정상적으로� 제공하지� 못하고� 효율이� 낮다는� 비판을� 받아왔었
다.� 전문가들은� 탄소중립사회로� 나아가고,� 효율적이고� 선진� 전력시장체계를� 구축하기� 위해서
는�전기요금�정상화�등�요금체계에�대한�근본적인�개혁이�필요하다고�지적하기도�했다.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08221009001&code=94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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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관련�기사

■�전기요금,� 새해부터�원가변동에�따라�오르고�내린다� (전자신문,� 2020.12.17)

https://www.etnews.com/20201217000141

■� '탈원전·탈석탄'� 꼬리표?…"환경비용�고지로�전기료�투명성�높일�것“� (뉴시스,� 2020.12.22)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1221_0001278485

■� [기고]� 전기요금체계�개편의�의미� (국민일보,� 2020.12.24)

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70918&code=11171314

■� 첫발�뗀�전기요금�현실화,� 어디까지�갈까� (경향신문,� 2020.12.27)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2012270851001

5.�월성1호기�폐쇄...� 감사원�감사�논란

감사원이� 10월� 20일� ‘경주� 월성� 원자력발전소� 1호기� 조기� 폐쇄� 결정의� 타당성� 점검’� 감사�
결과를� 발표했다.� 국회가� 감사원에� 감사를� 요청한� 지� 386일� 만이다.� 감사원은� 원전� 안정성
과� 지역민의� 수용도는� 평가하지� 않은� 점을� 들어� ‘가동� 중단� 결정의� 타당성에� 대한� 종합적�
판단은� 아니다.’라고� 소회를� 밝히며,� 폐쇄과정에서� 한수원이� 진행한� 경제성� 평가가� 불합리
하게� 낮게� 평가된� 부분이� 있다고� 감사결과를� 발표했다.� 또한� 감사원은� 노후� 원전의� 경제성�
평가와� 관련한� 규정이� 마련돼� 있지� 않다고� 지적했다.� 하지만� 경제성에� 한정된� 제한적인� 평
가,� 강압적인� 감사과정,� 평가� 결과가� 조기� 폐쇄의� 타당성� 여부에� 미치는� 영향� 불분명� 등� 감
사원� 감사결과가� 정치적� 감사라는� 지적이� 나오면서� 정치권� 등을� 중심으로� 후속� 논란이� 이
어졌고,� 감사과정에서�담당자의�자료�삭제로�검찰조사까지�이뤄졌다.�
시민단체에서는� ‘월성1호기는� 이미� 법원에서� 수명연장과정의� 위법성으로� ‘수명연장이� 위법
하다’는� 판결이� 났고,� 안정성을� 고려하지� 않은� 경제성만� 갖고� 제한적으로만� 평가한� 감사결
과를� 침소봉대해서� 감사원장과� 야당이� 정쟁이슈로� 가져간� 것이다.’고� 비판을� 하기도� 했다.�
이어서� ‘감사원장� 및� 감사원의� 월성1호기� 조기폐쇄� 감사에� 대한� 공익감사청구’와� 법원에� 의
해서� 위법성� 판결을� 받은� ‘월성� 1호기� 수명연장� 과정에� 대한� 공익감사� 청구’를� 요청하기도�
했다.� 이에� 대해� 감사원은� 접수일로부터� 30일� 이내� 감사실시� 여부를� 결정해서� 밝혀야� 함에
도�아직까지�감사실시�여부를�밝히지�않고�있다.�

관련�기사

■� [바로잡기� 보도자료]� 월성1호기� 폐쇄� 논란� 팩트체크:� 위법성과� 경제성� (에너지전환포럼,�

2020.04.14)

https://energytransitionkorea.org/post/28341

■� 환경단체� "통합당�월성1호기�재가동�공약,� 무책임한�정쟁"� (한겨레,� 2020.04.14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36974.html

■� [보도자료]� 감사원장� 및� 감사원의� 월성1호기� 조기폐쇄� 감사에� 대한� 공익감사청구(에너지전환포

럼,� 2020.08.13)

http://energytransitionkorea.org/post/34495

■� 감사원� "월성� 1호기�경제성� 평가시� 적용해야할�명시적인�규정�없어"� 관계자� 고발은�안� 해� (경향

신문,� 2020.10.20)�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0201413001&code=91010

0

■� ‘월성� 폐쇄’� 감사발표로� 경제성� 논쟁� 재연� 조짐� 전문가들� “원전� 사고� 비용과� 재생에너지� 확산세�

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70918&code=11171314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2012270851001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36974.html
http://energytransitionkorea.org/post/34495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0201413001&code=91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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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해야”� (한겨레,� 2020.10.22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66733.html

■� 월성원전,� '사용후핵연료� 저장조'� 파손� 8년째� 방치� …� 방사능� 오염� 논란� (아시아경제,�

2020.12.15)
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0121515502325066

<2020년�국외�주요�에너지전환뉴스>

1.� 지구촌을�멈춰�세운�코로나19� 팬데믹

치료제도� 예방� 백신도� 없는� 신종� 감염병인� 코로나19가� 2019년� 중국� 우한에서� 시작되어�
전세계로� 확산� 됐다.� 세계보건기구(WHO)는� 1월� 국제적� 공중보건� 비상사태를� 선언했고,� 3
월� 12일� ‘세계적� 대유행(팬데믹)을� 공식� 선언했다.� 2021년� 1월� 3일� 기준으로� 8,505만명�
이상의� 확진자와� 184만명이상의� 사망자가� 나타났다.� 많은� 과학자들은� 코로나� 19� 감염병과�
같은� 신종� 인수공통� 감염병이� 생태계파괴와� 기후변화가� 원인이� 되어� 생겨나고� 있음을� 지적
하기도� 했다.� 코로나로� 인해� 세계� 경제가� 위축되며� 온실가스� 배출량이� 전년대비� 7%� 줄기
도�했다.

관련�기사

■�과학자들의�경고,� “기후변화가�전염병�확산을�부른다”� (그린피스,� 2020.02.25)

https://www.greenpeace.org/korea/update/12074/blog-health-climate-virus/

■� 코로나19로�세계�이산화탄소�배출� 17%�줄었다� (한겨레,� 2020.05.20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45654.html#csidxfa1096cfce98966af8a56d

9ce595e5c�

■� 코로나�여파로�전세계�온실가스� "사상�최대폭�감소"...24억톤� ↓� (조선비즈,� 2020.12.11)
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2/11/2020121101499.html

2.� 전세계�강타한�기후재난..� 호주산불�한반도�면적의� 85%�태워

지난겨울� 2월� 13일까지� 6개월간� 지속된� 호주산불은� 한반도� 면적의� 85%(약� 1860만� 헥타
르)� 규모를� 태웠다.� 이로인해� 코알라를� 비롯한� 10억� 마리� 이상의� 야생동물이� 죽었고,� 서식
지의� 약� 30%� 이상이� 산불로� 없어짐에� 따라� 약� 113종의� 동물이� 기능적� 멸종위기종으로�
추가로� 지정되었다.� 시베리아� 일대에서도� 이상고온� 현상으로� 관측� 사상� 최초로� 38도를� 넘
었다.� 이는� 폭염특보가� 내려진� 서울보다� 더웠고,� 이런� 고온� 현상은� 200여� 건� 이상의� 심각
한� 산불� 피해로� 이어지면서� 일부� 지역에서는� 비상사태가� 선포되기도� 했다.� 남아시아에서는�
기록적인� 폭우가� 덮쳐� 400만� 명� 이상이� 홍수� 피해를� 입었고,� 방글라데시는� 전� 국토의� 3분
의� 1이� 물에� 잠겼다.� 동아시아� 역시� 긴� 장마로� 중국,� 일본,� 한국이� 큰� 피해를� 겪었다.� 중국�
남부지역은� 역대� 최악의� 홍수가� 발생하면서� 158명이� 사망하거나� 실종됐고,� 전� 세계� 최대�
규모의�샨사댐이�붕괴위기에�직면하면서� 5500만� 명의�이재민이�발생했다.� 일본도�유례없는�
폭우로� 69명이�사망하고� 1만� 2600여� 채의�가옥이�피해를�입기도�했다.

관련�기사

■� 6개월간�지속된�호주�산불�공식�종료...수억�마리�동물�피해�남겨(중앙일보,� 2020.02.14)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06460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66733.html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45654.html#csidxfa1096cfce98966af8a56d9ce595e5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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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서울보다�더운�북극?...가장�추운�베르호얀스크� '38도'� (JTBC뉴스룸,� 2020.06.22)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LUVAoWRmdM

■�남아시아서도�폭우�이어져…400만�명�홍수�피해(연합뉴스TV,� 2020.07.16)

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00716002000038

■� 중국�두달�폭우로�수재민� 5500만명…한국�인구�넘어(한겨레,� 2020.07.29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955655.html

■� ⽇� 물폭탄에� 69명�사망·13명� 실종…기상청� “12일까지�폭우�예상”� (조선비즈,� 2020.07.12.)
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12/2020071200017.html

3.� 바이든� 미국� 대통령� 당선,� 파리협정� 복귀� 공약,� 미국� 2050년� 탄소중립� 선언,� 2035년�

청정에너지� 100%달성�목표

조� 바이든� 미국� 대통령� 당선인의� 대선� 승리가� 12월� 14일(현지시간)� 공식� 확정됐다.� 바이든
은� 미국� 50개� 주와� 워싱턴에서� 진행된� 선거인단� 538명� 투표에서� 302명을� 확보하며� 당선
을� 확정했다.�바이든은� 대선공약으로� 트럼프� 대통령이� 2017년� 탈퇴한� 파리기후변화협약에�
다시� 가입하겠다고� 밝혔고,� 탄소배출량� ‘순제로(0)에’를� 2050년까지� 도달하도록� 정책을� 추
진하겠다고� 공약했다.� 아울러� 2035년까지� 발전부문에서� 나오는� 탄소배출을� 없애겠다고� 공
약하기도� 했다.� 이에� 따라� 약� 2400조원의� 예산을� 투입해� 재생에너지를� 투자를� 확대하고,�
에너지효율을�대폭�개선할�예정이다.�

관련�기사

■바이든� "청정에너지에� 2400조� 투자"…기후협약�복귀�공약� (머니투데이,� 2020.07.15)
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0071510403016212

■� 바이든,� 선거인단�과반�확보…美�대선�공식�승리� (한국일보,� 2020.12.15)
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121507220005657?did=NA

바이든�기후특사에�대선후보�지낸�케리…힘실리는�기후변화�대응� (연합뉴스,� 2020.11.24)

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01124005300071

4.� 중국,� 일본�탄소중립�달성�목표�선언

기후재난이� 세계를� 강타하면서,� 각� 국은� 기후위기� 대응을� 위한� 정책을� 발표했다.� 그동안� �
기후위기대응에� 소극적인� 모습을� 보였던� 중국이� 2060년까지� 탄소중립을� 달성하겠다고� 발
표했고,� 일본도� 2050년까지� 기후위기�대응을� 위해� 탄소중립선언을�발표� 했다.� 전세계� 온실
가스배출량� 1위인� 중국과� 5위인� 일본이� 2050년� 탄소중립선언� 발표했고,� 한국도� 탄소중립
을� 밝히면서� 세계� 온실가스배출량의� 약� 37%를� 차지하는� 동아시아� 주요� 3개국이� 모두� 탄
소중립을�선언했다.

관련�기사

■�시진핑� '中,� 2060년까지�탄소�중립�달성'� (서울경제,� 2020.09.22)
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7YT2D732

■�⽇스가� '2050년� 온실가스�실질�배출�제로화'� 목표�제시� (매일경제.� 2020.10.26)

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view/2020/10/1097309/

■� 시진핑� “2060년�탄소중립�실현할�것”� 재확인� (동아일보,� 2020.11.23)

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955655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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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donga.com/news/Inter/article/all/20201123/104094958/1

5.�RE100,� 글로벌�친환경�스탠더드로�부각...재생에너지�안� 쓰면�거래도�없다.

글로벌� 기업들이� RE100을� 선언하며,� 자사의� 전력을� 재생에너지로� 조달할� 뿐� 아니라� 공급
사의� 전력조달까지� 재생에너지로� 사용하도록� 요구하고� 있다.� 애플은� 2030년� 재생에너지�
100%� 전환� 방침을� 밝히며� 자사를� 포함해서� 공급망에도� 이를� 요구하며� 70곳� 이상의� 협력
업체로부터� 애플� 제품� 생산에� 100%� 재생에너지를� 사용하겠다는� 약속을� 받기도� 했다.� 일
본의� 대표기업인� 소니는� ‘일본� 정부의� 재생에너지� 전환� 확대� 조처가� 없다면� 애플� 등� 고객
사와의� 약속을� 지키기� 위해� 결국� 일본을� 떠날� 수� 밖에� 없다’고� 밝히기도� 했다.� 전기차� 배터
리� 업계에도� RE100을� 선언한� 폭스바겐·BMW·GM� 등� 주요� 완성차� 기업이� 배터리를� 납품
하는� LG화학·SK이노베이션·삼성SDI� 등에�저탄소�동참을�요구한�것으로�알려지기도�했다.�

관련�기사

■�애플� "2030년까지�공급망·제품생산� 100%�탄소�중립화�달성“� (매일경제,� 2020.07.22)

https://www.mk.co.kr/news/it/view/2020/07/749607/

■� ‘재생에너지로� 전환하자’� 글로벌� 트렌드� 된� ‘RE100’…뒤처지는� 한국� 기업� (민중의소리,�

2020.08.16)

https://www.vop.co.kr/A00001506796.html

■� 소니� '일본�떠나겠다?'...� 애플서�불어온�⽇� '재생에너지�전환'� 폭풍� (아주경제.� 2020.11.30)

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01130144431932

■� 소니는�왜� 일본을�떠난다�했나…탄소중립,� 홍보�아닌�생존�문제
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067346

■� '재생에너지�안쓰면�거래도�없다'...애플�구글� BMW�줄줄이�선언� (한국일보,� 2020.12.23)

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122115460003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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